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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ocess of those who leave baseball clubs. Therefore, this study was meaningful to provide basic data for community baseball members or club leaders to enjoy baseball in the long term.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ose who left baseball, and inductive category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in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lack of enthusiasm’ showed the ‘lack of opportunities’ and ‘lack of athletic ability compared to others’. ‘Time and physical conflicts’ were analyzed by ‘lack of facilities’, ‘high cost and much more time than other sports’. Also, ‘in the confrontation of values to pursue’, ‘conflict with team members’ and ‘obsession with competition rather than fun’ were shown. Also, in the re-participation of baseball players in society, "change in baseball rules for social workers", "advancement into other leagues" and "efforts to improve skills" were formed. In addition, each of the sub-factors includes 'flexible line-up management', 'move to league according to ability', 'moving to near physical league', 'increase of skill through lesson' and 'utilization of mercenary league'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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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중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 및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노동 중심의 삶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윤소영, 2010). 이에 과거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여가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여가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이계석, 최성범 및 한태용, 2014), 스포츠를 여가로 선택하는 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황선환, 이문진, 2013). 즉, 다양해진 여가로 하여금 단순히 자유시간의 활용이 아닌 가치관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석부길, 고경진 및 지민준, 2013).

        특히 여가로서의 스포츠는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관광부, 2015). 이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김예성(2018)은 노년기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사회통합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했고, 김선주(2018)는 여가스포츠를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심리적 웰빙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성호 및 문한식(2017)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스포츠여가활동이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가로서의 스포츠는 연령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가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영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선환 및 한승진(2012)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여가제약요인으로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및 시간부족 등을 제시했고, 이중 시설환경적 요인에서 참여자들의 가장 높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전성범, 이명철 및 이철원(2017)은 스포츠 여가활동은 동반자가 필수적이지만, 인원수 및 시간을 비롯한 장소가 맞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참여가 원활할 수가 없고, 상호 간에 기술적인 수준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여가스포츠를 참여하다가 이탈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1년 이후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람스포츠의 대명사였던 야구 또한 참여스포츠로의 전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6)에 따르면 야구는 동호인 수로는 약 16만 명으로 축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에 이어 6번째이고, 클럽 수 역시 약 5,000개로 축구, 생활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볼링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인야구포털인 게임원(2018)에 의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회인야구동호인은 약 53만 명임과 동시에 약 2만8천여 개의 클럽이 있다고 했다. 이렇듯 야구는 여러 스포츠들 가운데 주요 생활스포츠로 발돋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인야구의 특성 상 개개인의 성향과 출전시간 및 포지션 등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이유로 팀이 해체되거나 갈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황형주, 2016). 일반적으로 팀으로부터의 이탈은 엘리트스포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포츠 관련 동호회에서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엘리트선수의 경우 개인능력의 인지 및 부상에 의한 신체적 요인, 정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일탈 및 새로운 욕구의 생성을 비롯하여 지도자와의 관계 및 군 문제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탈사회화가 발생할 수 있다(이두용 및 박창범, 2012).

        반면, 동호회의 경우 엘리트스포츠와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사회인야구는 여타 스포츠와 비교하여 많은 인원이 모여야 경기를 치를 수 있고, 포지션과 타순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즉, 사회인야구는 현대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각광받는 아이템으로 부상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서 동호회로부터 이탈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스포츠에서의 팀에서의 이탈과 관련된 연구가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동호회로부터의 이탈 과정과 함께 다시금 참여할 수 있는 개선사항 등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우영(2012)은 야구동호회 참가자들의 재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 동기 중 모험추구와 건강증진이 재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이는 사회인야구동호인들이 건강과 더불어 야구를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스릴과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참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시간제가 아닌 이닝이 완료되어야 승부가 결정짓는 야구만이 가진 속성을 비롯하여 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타석에서 타격을 하는 특유의 스릴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야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참여스포츠로서의 야구를 다시금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팀을 이탈하는 이유와 결부하여 재참여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꾸준한 여가스포츠에 대한 참여는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인야구에 대한 이탈 및 재참여 요인을 파악한다면 장기적 차원에서의 스포츠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 중 동호회로부터 이탈하는 이들의 이탈 및 재참여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 혹은 동호회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사회인야구동호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팀을 이탈하는가?

        둘째, 사회인야구 동호인들이 사회인야구를 이탈한 후 재참여를 위한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야구를 즐기다가 중도 이탈한 동호인 중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대상자로 부터 소개를 받는 방식인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선택하였다. 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최초 2명의 연구대상자를 시작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2018년 8월 6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자료수집을 비롯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회인야구를 참여했던 동호인 중 리그에서 2년 이상 등록하며 활동한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최초의 연구대상자는 부족한 실력으로 시합에 못나가면서 사회인 야구를 이탈한 34세 이○○와 과거에 비해 늘어난 지출과 시설의 부족으로 팀을 떠난 45세 이○○로 이들은 언젠가는 사회인야구를 다시금 하고 싶은 의지를 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34세 이○○와 함께 야구를 했던 33세 조○○와 45세 곽○○을 소개 받았고, 이들 역시 34세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회인 야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45세 이○○의 지인인 42세 천○○과 45세 임○○은 각각 소요시간과 비용으로 사회인야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과정거지면서 총 10명의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면담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총 8명이 최종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명
              	나이
              	경력
              	리그지역
              	직업
            

          
          
            	1
            	임○○
            	45
            	3
            	서울
            	자영업
          

          
            	2
            	이○○
            	34
            	2
            	서울
            	의사
          

          
            	3
            	유○○
            	28
            	2
            	인천
            	회사원
          

          
            	4
            	천○○
            	42
            	8
            	경기
            	회사원
          

          
            	5
            	이○○
            	45
            	18
            	서울
            	자영업
          

          
            	6
            	곽○○
            	38
            	2
            	경기
            	공무원
          

          
            	7
            	김○○
            	28
            	3
            	경기
            	대학생
          

          
            	8
            	조○○
            	33
            	3
            	서울
            	대학원생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 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면담의 경우 첫 번째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했고, 질문의 주제는 사회인야구를 이탈한 이유와 만약 사회인야구를 다시 하기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어진 2차면담에서는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구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대상자의 경우 라포형성이 불필요했지만, 해당 대상자를 통해 알게 된 연구참여자는 보다 연구에 필요한 면담내용을 얻기 위해 공통된 관심분야라 할 수 있는 프로야구 및 메이저리그에 관한 대화를 곁들여 라포를 형성하였다. 면담은 각각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2차면담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모바일메신저나 전화통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상자들과 면담시간 외에 진행되었던 내용 중 연구와 적합한 내용의 경우 분석에 활용하였고, 사회인야구 포털 사이트인 게임원(2018, www.gameone.kr), 야구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엠엘비파크(2018, http://mlbpark.donga.com/mp)를 비롯하여 선행연구 및 인터넷뉴스를 통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상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였고, 각 연구 대상자들의 사례에 따른 사례기록(case record)과 개인별 종합기록(multi-profile)을 정리했다. 이후 정리된 자료 내 유사한 내용을 토대로 부호화(coding) 및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즉, 사회인야구에 대한 이탈 이유와 재참여를 위한 개선점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를 기재한 후 관련 주제들을 통해 상징적인 문구로 하위범주를 하였고, 관련성이 있는 하위범주들을 통해 상위범주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쳤다(양갑렬 및 박동곤, 200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연구대상자들에게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했고, 이름을 포함한 개인적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익명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사전에 밝혔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Flick, 2004).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여가학 전공교수 1명과, 사회인야구를 10년 이상 경험한 박사 1명 및 박사과정 2명을 비롯한 사회인야구리그 운영자 1명을 통해 동료검증(peer debriefing)과 구성원 간 재검토(member check)를 진행했다(Spall, 1998).

      

    

    

  
    
      Ⅲ.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인야구를 즐기다가 이탈한 8명으로부터 심층면담을 진행했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면담내용을 전사한 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나눈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인야구 이탈이유에 대한 상위범위에서는 ‘열정이 미치지 못한 실력’, ‘시간과 물리적 조건에 대한 갈등’ 및 ‘구성원과의 대립’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하위범주의 경우 ‘출전기회의 부재’, ‘타인에 비해 운동능력 부족의 인지’, ‘비싼 비용과 부족한 시설’, ‘기타 스포츠에 비해 많은 소요시간’, ‘팀 내 구성원들과의 마찰’ 및 ‘재미보다는 승부에 집착’이 도출되었다. 또한 사회인야구의 재참여를 위한 개선점에서는 상위범주로 ‘사회인야구 룰의 변화’, ‘다른 리그로의 진출’ 및 ‘실력향상의 노력’이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하위요인으로는 ‘탄력적인 타선의 운영’, ‘실력에 맞는 리그로의 이동’, ‘물리적으로 가까운 리그로 이동’, ‘레슨을 통한 실력의 증가’ 및 ’용병리그의 활용‘이 나타났다.

      
        표 2. 
				
        

        
          심층면담 결과
        
        

      

      
        
          
            	요인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회인야구에 대한 이탈 이유
          	열정이 미치지 못한 실력
          	출전 기회의 부재
        

        
          	타인에 비해 운동능력 부족의 인지
        

        
          	시간과 물리적 조건에 대한 갈등
          	비싼 비용과 부족한 시설
        

        
          	기타 스포츠에 비해 많은 소요시간
        

        
          	구성원과의 대립
          	팀 내 구성원들과의 마찰
        

        
          	재미보다는 승부에 집착
        

        
          	사회인야구에 대한 재참여를 위한 개선점
          	사회인야구 룰의 변화
          	탄력적인 타선의 운영
        

        
          	다른 리그로의 진출
          	실력에 맞는 리그로 이동
        

        
          	물리적으로 가까운 리그로 이동
        

        
          	실력향상의 노력
          	레슨을 통한 실력의 증가
        

        
          	용병리그의 활용
        

      

      

      
        1. 사회인야구에 대한 이탈 이유
        
          1) 열정에 미치지 못한 실력
          사회인동호인들은 통상적으로 연회비를 내고 1년간 팀에서 진행하는 연습과 시합에 참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있는 활동은 리그경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의 경우 한 경기에 9명이나 투수가 지명타자로 활동할 시 10명만이 선발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보통 사회인야구팀이 최소 20명인 이상 10명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는 원칙을 세워 경기운영을 하고 있다. 가령 리그경기에 우선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회비의 납부, 연습 참여 및 리그게임 참여의 빈도 및 시합 참가의사의 속도를 중심으로 선발라인업을 형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실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회비를 납부하고 연습과 경기에 매번 열심히 참여하는 인원은 불성실하지만 실력이 좋은 동호인 때문에 시합참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제가 돈 받고 야구하는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회비는 꼬박꼬박 내고 연회비도 20만원씩이나 하는데 시합 때마다 벤치만 지키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연습도 매번 나가고, 참석도 자주하는데 결국에는 잘하는 애들만 시합에 나가니 서서히 안 나가게 되더군요(이○○, 34세).

          또한 팀의 일정을 시합으로 운영하는 경우 유일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리그경기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간혹 한 타석 정도만을 소화할 경우 높은 이탈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마냥 텔레비전에서 보는 야구를 실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만년 2군 선수의 느낌을 이해한다고 해야 하나.. 시합은 고사하고, 매번 벤치에서 파이팅만하고 경기가 끝날 쯤 한 타석 나갔다오는데 그 타석마저도 삼진 먹고 들어오면 허탈 그 차제였어요(조○○, 33세).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 상 어렸을 때부터 참여스포츠로서 즐기기 보다는 관람스포츠로 시작하여 참여스포츠로 전환된 동호인들이 많은 편이다. 이에 야구에 대한 룰은 이해하더라도 실제 플레이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야구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인야구를 접했다가 신체적 한계점을 인지한 이들 역시 사회인야구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참 선천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하고 구르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배팅 연습을 해도 시합 때 공이 안 맞더라고요. 잘 하지를 못하니 하위타선에서 시합에 많아봤자 두세 번 타석에 나깔까.. 그 기회에서 매번 못하니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팀원들한테도 미한하고.. 정말 좋아하는 야구가 슬슬 싫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설레고 시합 전날 밤 잠도 설칠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는 두려워졌어요(곽○○, 38세).

        

        
          2) 시간과 물리적 조건에 대한 갈등
          사회인야구의 경우 부족한 구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를 위해서는 리그에 가입을 해야 하고 이 때 리그가입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각 팀들은 보통 300만원에서 350만 사이의 리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후기리그, 토너먼트 및 팀 장비를 위해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개인장비를 제외하고도 사회인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구조는 여가를 즐기는데 부담으로 다가가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흔히 골프를 부르주아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사실 야구도 못지않거든요. 글러브, 스파이크, 헬멧, 배팅장갑에 배트까지 풀세트로 맞추면 100만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거기에 연회비 내야지 회비에 경기 끝나고 회식까지 하면 정말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결혼하기 전이야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쓴다지만 애까지 키우는 마당에 장비는 고사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임○○, 45세).

          사회인야구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다보니 수요를 감당할 시설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별적인 연습을 진행하거나 시합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연습장이나 경기장을 대관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천하무적야구단이 방영된 이후에 사회인야구팀이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근데 시설에 대한 공급이 못 따라가니 인기 있는 리그는 대기까지 걸어야 해요. 당연히 리그비도 많이 올랐죠.. 시합을 뛰기 위한 리그가 이러하니 연습할 곳이 있겠어요.. 돈을 투자해서 레슨을 받거나 연습장이 딸려있는 리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연습도 자주하고, 팀원끼리 호흡도 맞추면서 실력이 느는 재미가 있었는데 딸랑 2시간 시합만하고 집에 가니 흥미가 사라졌어요(이○○, 45세).

          사회인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보니 새롭게 야구장이 만들어지는 장소 역시 수도권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야구를 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집은 인천인데 야구는 양평까지 가서 했었거든요.. 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집하고 가까운 곳에서 했다가 리그비가 너무 비싸져서 팀이 리그를 옮겼어요.. 왕복 4시간에 경기시간이 2시간 반이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도저히 집에 미안해서 못나가겠더라고요. 친한 사람들하고 뛰었던 팀이라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회인 야구 개근은 이혼사유라나(천○○, 42세).

        

        
          3) 구성원과의 대립
          사회인야구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원래 친분이 있는 이들끼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혹은 학교 및 비슷한 지역의 인원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상호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고, 야구경기의 특성 상 개개인의 고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 다니다 보면 한 반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친하지는 안잖아요. 사회인야구도 마찬가지에요. 모르는 사람들 끼리 모이니 다 친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시합 때 실책이라도 하면 서로 질책하기 바빠요. 그리고 땅볼치고 슬슬 걸어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답답하죠.. 한 2년 째였나요.. 사회인야구팀 안에서도 패를 갈라서 서로 욕하더라고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요즘에는 프로야구만 봅니다(유○○, 28세).

          사회인야구팀마다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보통은 이기는 야구와 즐기는 야구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장 잘하는 선수를 라인업에 배치하여 경기를 이기는 것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구성하여 지더라도 열의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경기를 치리는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팀의 경우 원래는 후자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다가도 결국에는 이기는 야구로 선회하여 일부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즐기는 야구를 하자고요.. 그런데 이 말이 지켜지는 거 한 번 도 본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원칙 다 배제하고 무조건 잘하는 사람 집어넣어서 이기려고 하죠. 저처럼 열심히 연습하고 꼬박꼬박 돈도 제 때 내는 사람이 스타팅에 올라가는 게 맞는데 참가신청도 안하고 시합 10분 전에 선출이 오면 그 친구를 쓰는 거예요. 그 친구 오면 제가 시합에 못 뛰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것도 한 두 번이지 일 년 내내 그래서 마음을 접었죠(곽○○, 38세).

        

      

      
        2. 사회인야구에 대한 재참여를 위한 개선점
        
          1) 사회인야구 룰의 변화
          사회인야구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는 경기 때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두가 같은 비용을 내고 경기장에 오지만 시합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타선을 탄력적으로 구성한다면 수비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혹 연습시합을 하면 참석한 사람들을 다 뛰게 해주기 위해서 가령 1번 타자부터 13번 타자로 한다든가 라인업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든요. 물론 시합 때 적용을 하면 긴장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저처럼 시합에 못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팅이라도 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대타로 나가면 항상 긴장도 되고 한 번의 기회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크거든요. 처음부터 적으로 두세 번 정도는 오늘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곽○○, 38세). 

        

        
          2) 다른 리그로의 진출
          사회인야구는 크게 1부부터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실력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선수출신의 제한으로 리그의 범위가 구분된다. 즉,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리그에 있는 경우 출전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그의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3부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출들로 많이 들어오고 팀들이 레슨을 많이 받으면서 예전보다는 실력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래 등급의 리그에 들어가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이○○, 45세).

          사회인야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인야구에 대한 정보만을 다루는 커뮤니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지역에 있는 리그 혹은 팀을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리그로 이동한다면 참여스포츠로서의 야구를 더욱 길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집하고 팀이랑 너무 멀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들었던 팀이라 오랫동안 나갔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못 가게 됐는데 만약에 집하고 가까운 곳이 있으면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천○○, 42세).

        

        
          3) 실력향상의 노력
          사회인야구에 대한 인기와 함께 사회인야구인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는 교습소 또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레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높인다면 보다 잦은 출전으로 하여금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위에 같이 야구했던 형들의 경우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프로출신한테 받는다고 하던데 확실히 갔다 오면 다르긴 다른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레슨까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취업하고, 돈 벌면 레슨 받아서 일취월장 후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기는 해요(김○○, 28세).

          최근에는 팀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용병리그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포지션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팀을 구성한 후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실력향상과 더불어 부족한 경기출전을 위해 용병리그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일을 중심으로 용병리그가 있다고 들었어요. 야구라는 게 일단 게임을 많이 뛰어야 실력이 늘거든요. 최대한 많이 치고받아야 실제 경기에서도 실력이 나오기 마련이죠. 저야 평일에는 시간을 내서 엄두가 안 나지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조○○, 33세).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 중 동호회로부터 이탈 및 재참여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 혹은 동호회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사회인야구의 이탈 이유 중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에서는 ‘출전 기회의 부재’와 타인에 비해 ‘운동능력 부족의 인지’가 분류되었고, ‘시간과 물리적 갈등’은 ‘시설의 부족과 비싼 비용’ 및 ‘기타 스포츠에 비해 많은 소요시간’이 분석되었다. 또한 ‘구성원과의 대립’에서는 ‘팀 내 구성원들과의 마찰’과 ‘재미보다는 승부에 집착’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이경, 원영신 및 이재희(2004)가 제시한 목표상실, 연령증가, 운동에 대한 실증 및 2차 직업으로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스포츠선수들의 이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여가로서의 스포츠를 즐기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시설,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 등이 제기되어 왔다(황선환, 이문진, 2013). 이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보다도 시설, 여건부족 및 시간부족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인야구에 대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야구장으로 인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야구장이 있는 리그에 참여하거나 근거리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팀에서 야구를 함으로써 이탈을 한 사례를 통해 결과가 부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운영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전상완 및 이종하(2017)의 연구에서 현재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들이 팀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립과 출전과 포지션 배분으로 대표되는 회칙에 의한 갈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부분과 상충된다. 즉, 출전기회가 한정적인 야구의 특성 상 사회인야구에서 포지션 및 출전의 여부는 팀을 이탈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인야구에 재참여를 위한 개선사항에서는 상위요인으로 ‘사회인야구 룰의 변화’, ‘다른 리그로의 진출’ 및 ‘실력향상의 노력’이 구성되었다. 또한 각각의 하위요인으로는 ‘탄력적인 라인업의 운영’, ‘실력에 맞는 리그로의 이동’, ‘물리적으로 가까운 리그로 이동’, ‘레슨을 통한 실력의 증가’ 및 ’용병리그의 활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Park , Rhim, Kim, Kim, & Yoo (2014)는 대중들이 스포츠에 대한 재참여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즉, 앞서 제기한 이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혹은 방안이 제시된다면 다시금 사회인야구를 즐기고자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Lim & Yang (2015)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사회인야구인들이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출전기회가 줄어들면서 야구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떨어졌을 수 있다. 이에 실력에 맞는 리그로 옮기거나 레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높아진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이탈의 경우 부상, 신체적 조건, 운동능력, 진로에 대한 걱정이 주류를 이룬 것과는 달이 실력의 부족, 시간과 물리적 갈등 및 구성원과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사회인야구의 만의 이탈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특히 구성원과의 대립의 경우 생활체육농구동호회 구성원의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김한범 및 구창모(2017)의 연구에서 팀의 승리를 추구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다수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즐거움의 가치가 상존한다는 것과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성원과의 대립은 생활체육에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즌 전에 팀의 방향성을 설정한 후 원칙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탈요인을 최소화 하고 향후 사회인야구로의 복귀를 위해 리그에서는 타선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다수의 선수들을 출전하고자 하는 팀의 수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탈한 이들의 경우 실력과 거리를 고려한 리그의 이동을 염두 할 필요성이 있고, 레슨과 용병리그 참여를 통한 실력향상이 동반된다면 참여의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회인 동호회의 지속적 참여행동에 대해 연구한 윤석과 황지현(2015)의 결과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팀 신뢰 및 몰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한 만큼 사회인야구팀을 운영하는 감독은 팀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니즈를 파악하여 출전에 대한 불만사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으로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사회인야구 동호인들의 이탈요인 및 재참여를 위한 개선점을 중심으로 연구했지만, 향후 연구에서 근거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거나 연구대상자가 충분할 경우 양적연구를 통한 결과를 제시한다면 보다 사회인야구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여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야구인 중 이탈한 이들을 선정했지만, 향후 연구에서 전국단위로 대상자를 확장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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